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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중장년의 주관적 신체건강인식, 우울, 자아존중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중장년 320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15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온·오프라인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Baron &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중장년의 주
관적 신체건강인식과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둘째, 주관적 신체건강인식과 삶의 만족도
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우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효
과가 나타났다. 즉,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신체건강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함의와 실천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중장년, 주관적 신체건강인식,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Abstract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life satisfaction by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health awareness, depressi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and offline questionnaires for 
320 middle-aged people for 10 days from August 15, 2021, and the SPSS WIN 23.0 program was used. As for 
the analysis metho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Baron & Kenny 
(1986) were performed in three stages of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First, that physical 
health awareness and depression of middle-aged peopl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health awareness and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other words, in order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for middle-aged people, 
the basis for improving physical health awareness and self-esteem and reducing depression was prepared, and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practice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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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의 삶이 길어지면서 
예비노년층인 중장년 집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통계청(2021)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1월 기준 우리나
라 중장년층 인구는 1,669만 2천명으로 총인구의 32.3%
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중장년
층 인구의 증가는 향후 노년층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므로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중장년기는 인생 최고의 절정기로 일컬을 만큼 생애과
정에 있어 사회적 역할 수행이 가장 큰 반면, 인지 능력 
쇠퇴, 신체 기능의 저하, 가족구성원의 축소, 경제적 문
제, 만성질환의 발생, 은퇴 및 실직의 위기 등 다양한 삶
의 위기에 직면하는 시기이다[2]. 즉, 중장년층이 삶에서
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벗어나 성공적인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과제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
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련된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 등 모든 생활 속에서 자신의 과거
와 현재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성취
만족감을 말한다[3].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은 주로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다[4].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
인은 개인적 요인과 자기효능감, 주거환경, 대인관계 및 
신체건강과 우울, 자아존중감 등이 긍정요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3-10].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 부정요인
으로는 우울, 가정폭력, 음주, 가족관계의 어려움 등을 꼽
을 수 있다[11-13]. 특히,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노후대책 등의 
변수들로 나타났다[3,7,10-12]. 이를 토대로 중장년의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인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등을 통제변수로 선정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중장년기에 이르게 되면 세포 노화와 면역물
질의 기능이 저하 되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나 질병에 대
한 저항력이 낮아지게 되며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된다[14]. 또한,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출가, 직장에서의 
은퇴, 주변인의 죽음 등 심리 사회적으로 급격한 삶의 변

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우울, 불안, 무가
치함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게 되었다[15]. 2022년 경기도민 정신건강실태조사
에서 중장년층 중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도움을 주변에
서 하나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남성과 여성이 각각 
18.6%, 10.7%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고, 우울 
점수도 장년층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16]. 이처럼 중장
년층은 다른 연령층보다 가족과 사회적 관계와 연관된 문
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크고, 이는 노년기 정신적 ․신체적 
건강 수준을 악화할 수 있어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3]. 이에 중장년층의 신체적 ․정신
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들의 신체건강 및 우울 
수준을 파악하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체적인 
검토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중장년의 신체건강은 현기증이 발생하지 않고, 두통이 
없으며, 호흡 곤란이 없고 신경통과 근육통이 촉발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3]. 우울은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
스로 인해 발생하는 두려움과 무기력으로 인해 정신이 혼
미해지고 수면에 장애를 불러오는 등의 심리상태로 정의
하였다[17].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신체적건강인식이 삶의 만족도
를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은 삶의 만
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는 평가
절하된다고 한다[18-20]. 특히, 노화로 인해 유발될 수 있
는 점진적인 신체적 저하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인식은 
이후의 노년기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21-23]. 중장년들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삶의 만족도라는 주관적인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중
장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적 건강
과 관련된 연구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여 본 연구는 신체적 건강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중장년의 우울 또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년 남성의 경우 나이에 따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우울 수준이 높으면 삶의 만족
도는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11,24,25]. 우울은 인간
이 존재함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로 여러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과 함께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26,27]. 
중장년기 우울은 자신의 신체 변화와 함께 동반되어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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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중장년기를 맞이한 성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임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수용과 자신의 능력이라는 두 가
지 경험에 대한 평가결과로 개인이 자신에 대해 판단하는 
것과 스스로에 대해 의식적으로 지속하는 평가를 의미한
다[28]. 중장년층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
화를 잘 받아들일 경우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
는 반면,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시 통제력을 상실
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29]. 중장년층의 신체
건강에 대한 만족도와 우울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
거나 낮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고, 높거나 낮아진 자
아존중감은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 형성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3].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중장년의 신체건
강과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변수
로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의 삶의 만
족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독립변수인 신체건강 및 우울과 종속변
수인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
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노년층인 중장년층의 삶
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향후 노년기에 성공적이고 활동
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중장년의 신체건강 및 우울과 삶의 만족
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실
천적 개입방법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위 연구목적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인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중장년의 주관적 신체건강인식과 우울
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가? 

<연구문제 2> 중장년의 주관적 신체건강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
감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3> 중장년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중장년의 주관적 신체건강인식과 우울이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Fig. 1).

Fig. 1. Proposed model

2.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중장년이다. 통상 중장년의 

연령 규정은 40∼64세로 규정하지만, 55세∼64세에 해
당하는 중고령자를 중장년으로 규정하기도 한다[30]. 이
에 본 연구는 50세∼ 64세를 중장년으로 설정하였다. 자
료수집은 서울, 경기도 소재의 지역사회단체 소속으로 활
동하고 있는 50세 이상∼64세 이하의 중장년 대상으로 
일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인
터넷 설문조사를 위해 지역사회단체의 단체카톡방을 통
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본 조사는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중장년의 삶
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
다는 메시지를 올린 후 링크 주소를 배포하였다. 표집 방
법은 유의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1
년 8월 15일 17:00부터 25일 09:00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 이루어진 설문조사 
100부, 인터넷 설문조사 250부를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수거된 자료 중 무응답 및 이상치 30부를 제거한 후, 최종 
320명을 표본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삶의 만족도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측정은 Kim[31]이 개발한 척

도를 수정하여 13문항으로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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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그렇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
도 Chronbach Alpha 값은 .901로 나타나 문항 간 일관
성 있는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2 주관적 신체건강인식 및 우울
독립변수인 주관적 신체건강인식과 우울 측정을 위해 

Kim et al[32]이 국내 실정에 맞게 재표준화한 간이정신
진단검사(SCL-90-R) 측정지표를 활용하였다. 간이정신
진단검사는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을 기술하고 있으며 하
위요인을 신체화, 강박증, 우울, 불안, 정신증 등으로 분
류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자율신경계의 영향 하에 있는 
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및 기타 기관의 장애와 두통, 동
통 등 신체적 기능 이상에 관한 측정 문항들을 토대로 주
관적 신체건강인식을 측정하였고, 우울에 해당하는 문항
을 발췌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신체건강인식 측정문항
은 총 10문항 중 역상관 문항은 역변환 하였다. 또한, 요
인계수가 0.4 미만인 문항들을 제외한 6문항을 최종분석
에 사용하였다. 우울 측정문항은 총 16문항 중 요인계수
가 .4 미만인 3문항을 제외한 13문항을 최종분석에 활용
하였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신체건강인식 수준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가 건강한 것을 의미하고, 우울 점수가 높
을수록 우울 성향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신체건강인식과 
우울척도의 신뢰도 Chronbach Alpha 값은 각각 .830, 
.928로 나타나 문항 간 일관성 있는 신뢰도를 확보한 것
으로 나타났다.

2.3.3 자아존중감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측정은 Rosenberg[33]의 자

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SES)를 Choi[34]이 번
역한 자아존중감 측정문항 10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역상관 
문항과 요인계수가 .4 미만인 문항들을 제외한 8문항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 Alpha 값은 .855로 나타나 
문항 간 일관성 있는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중장년의 신체건강인식과 우울이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절차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기
술통계량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신체건강인식과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Baron & Kenny[35]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Baron & Kenny[35]의 3단계 회귀분석은 독립변
수와 매개변수의 영향 관계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
향 관계,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 관계를 위계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변수 간의 직 ․간접적인 효
과를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의 직접효과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커야한다는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34].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Variable Section n %

Gender Men 103 32.2
Women 217 67.8

Educational 
Background

Below high school 94 29.4
Higher than unversity 226 70.6

Income

less than two million won 77 24.1
More than 2 million won to less 
than 3 million won 71 22.2

More than 3 million won to less 
than 4 million won 56 17.5

More than 4 million won. 116 36.3

Marital Status Single 19 5.9
Married 301 94.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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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ß t B ß t B ß t

Gender -.001 -.001 -.012 -.046 -.038 -.677 -.046 -.037 -.809
Educational Background .227 .205 3.785*** .132 .105 1.945 -.012 -.010 -.214

Income .054 .127 2.245* .078 .163 2.882** .044 .092 1.941
Marital Status .245 .115 2.211* .335 .138 2.669** .179 .074 1.709

Physical Health Awareness .167 .248 4.654*** .229 .301 5.634*** .123 .161 3.526***
Self-esteem .637 .562 12.009***

F 12.409*** 12.410*** 39.097***
R2 .165 .165 .428

Adjusted R2 .152 .152 .417
Durbin-watson 1.920 1.778 1.922

*p<.05, **p<.01, ***p<.001

Table 4. The effects of physical health awarenes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먼저, 성별은 남성 103명(32.2%), 여성 217명(67.8%), 
학력은 고졸 이하 94명(29.4%), 대졸 이상 226명(70.6%), 
소득은 200만 원 미만 77명(24.1%), 200만 원 이상~300
만원 미만 71명(22.2%),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56명(17.5%), 400만 원 이상 116명(36.3%), 결혼 여부는 
미혼 19명(5.9%), 기혼 301명(94.1%)으로 나타났다.

3.2 기술통계 분석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주관적 신체건강인식의 평균값은 3.534(표준
편차=.753), 우울의 평균값은 1.435(표준편차=.680), 자
아존중감의 평균값은 3.861(표준편차=.506), 삶의 만족
도의 평균값은 3.481(표준편차=.574)로 나타났으며, 모
든 주요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 3과 1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가 이루었음을 확인했다.

Variable Min Max Mean S.D Skew Kurt
1) 1.67 5.00 3.534 .753 -.090 -.541
2) 1.16 5.00 1.435 .680 -.136 -.141
3) 2.00 5.00 3.786 .506 -.561 -.157
4) 2.08 5.00 3.481 .574 .154 .218

1) Physical Health Awareness 2) Depression 
3) Self-esteem 4) Life Satisfaction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320) 

3.3 상관관계 분석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먼저, 주관적 신체건강인식은 자아존중감(r=.295, 
p<.01), 삶의 만족도(r=.326, p<.01)에 정(+)의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주관적 신체건강인식은 우울(r=-.626, p<.01)과 부(-)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우울은 자아존중감(r=-.467, 

p<.01), 삶의 만족도(r=-.502, p<.01)에 부(-)의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r=.628, p<.01)
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Variable Coefficient(=r)
1) 2) 3) 4)

1) 1 ㅤ
2) -.626** 1 ㅤ
3) .295** -.467** 1
4) .326** -.502** .628** 1

*p<.05, **p<.01, 1) Physical Health Awareness 2) Depression 3) 
Self-esteem 4) Life Satisfaction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3.4 주관적 신체건강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장년의 주관적 신체건강인식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
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주관적 신체건강인식과 자아존중감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Model 1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인 학력(ß=.205, p<.001), 소득(ß=.127, p<.05), 결혼 
유무(ß=.115, p<.05), 독립변수인 주관적 신체건강인식
(ß=.248, p<.001)은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나타났다. 즉, 학력과 소득이 높고 기혼인 중
장년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특히, 신체적으
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Model 1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F=12.409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약 15.2%의 설명력
이 나타났다.

주관적 신체건강인식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살
펴본 Model 2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소득
(ß=.163, p<.01), 결혼 유무(ß=.138, p<.01), 독립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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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ß t B ß t B ß t

Gender -.001 -.001 -.019 -.042 -.034 -.677 -.042 -.034 -.764
Educational 
Background .214 .193 .193*** .121 .096 1.930 .003 .002 .050

Income .037 .089 .089 .058 .121 2.304* .037 .078 1.695
Marital Status .198 .093 .093 .273 .113 2.358* .164 .068 1.613
Depression -.313 -.420 -.420*** -.396 -.469 -9.595*** -.224 -.265 -5.598***

Self-esteem .551 .485 9.946***
F 23.805*** 25.533*** 44.399***
R2 .275 .289 .460

Adjusted R2 .263 .278 .449
Durbin-watson 1.828 1.623 1.835

*p<.05, **p<.01, ***p<.001

Table 5. The effects of depressi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주관적 신체건강인식(ß=.301, p<.001)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고 기혼인 중장년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특히,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Model 2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F=12.410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약 15.2%의 설명력
이 나타났다.

주관적 신체건강인식과 자아존중감이 동시에 투입되
어 삶의 만족도와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Model 3에서는 
독립변수인 주관적 신체건강인식(ß=.161, p<.001)과 매
개변수인 자아존중감(ß=.562, p<.001)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나타났다. 즉, 신체적
으로 건강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중장년일수록 삶의 만
족도는 높은 것을 의미한다. Mode 3의 모형적합도 지수
는 F=39.09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약 
41.7%의 설명력이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Model 2에서의 주관적 신체건
강인식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력이 매개변수와 함께 투입
된 Model 3에서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ß=.248→ß=.161). 이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두 변
인 간의 관계에서 간접적 요인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주관적 신체건강인식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됐다.

3.5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장년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Model 1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학력(ß=.193, p<.001)은 자아존
중감에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
수인 우울(ß=-.420, p<.001)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은 중장년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중장년이 우울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F=23.805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약 26.3%의 설명력
이 나타났다.

우울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Model 2에
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소득(ß=.121, p<.05), 
결혼 유무(ß=.113, p<.05), 독립변수인 우울(ß=-.469, 
p<.001)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관
계가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고 기혼인 중장년은 삶의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장년 우울 성향
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F=25.533(p<.001)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고, 약 27.8%의 설명력이 나타났다.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동시에 투입되어 삶의 만족도와
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Model 3에서는 독립변수인 우울
(ß=-.265, p<.001)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ß=.485, 
p<.001)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관
계가 나타났다. 즉, 중장년이 우울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가 증진하는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 Mode 3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F=44.399(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약 44.9%
의 설명력이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Model 2에서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력이 매개변수와 함께 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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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3에서의 영향력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ß= 
-.469→ß=-.265). 이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두 변
인 간의 관계에서 간접적 요인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우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
개효과가 확인됐다.

3.6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중장년의 신체건강인식, 우울과 삶의 만족도와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주관적 신체건강인식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은 Sobel test statistic= 4.328, p<.001로 통계적
으로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의 유
의성은 검증되었다. 우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은 Sobel test statistic= -6.463, p<.001로 통계
적으로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검증되었다.

Path Sobel test Statistic p
1) → 3) → 4) 4.328 p<.001
2) → 3) → 4) -6.463 p<.001

1) Physical Health Awareness 2) Depression 
3) Self-esteem 4) Life Satisfaction

Table 6. Sobel test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장년의 주관적 신체건강인식 및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독립변수를 
건강 관련 변수인 주관적 신체건강인식과 우울로 구분하
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50∼64세인 중장년
인 320명을 설문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주
요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각 변수의 
평균값이 5점 만점에 주관적 신체건강인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등의 변수는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하
지만 우울은 낮은 점수를 보여 연구대상자들은 우울 성향
이 높은 그룹이 아닌 일반적인 그룹으로 형성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둘째, 주관적 신체건강인식 및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 신체건강인식, 우울이 

각각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이 주관적으로 신체가 건강하다고 인
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우울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건강인식 및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바이다[26,27,36-39]. 또 다른 연구[11]에서 중년기 성인
남성의 우울이 높아지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신체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높이고 우울은 감소시키는 것이 주
요함을 시사해준다.

셋째, 중장년의 주관적 신체건강인식 및 우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
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의 부
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신체 건강에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한 Kim & Choi[39]의 연구와 유사
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한 Hong & Lim[40]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베이비
부머세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우울은 삶의 만
족도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27,42],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여[27] 본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중장년층은 기운이 없고 사소한 
일에도 울고 싶고, 매사 걱정과 관심 및 흥미가 없을수록 
더 우울해져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해 낮은 삶의 만족도를 형성할 것이다.

또한, 중장년은 자신이 우울하다고 인지할수록 자아존
중감이 떨어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효과
가 검증되었다. 이는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자아
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36,41]. 중장년층이 자신에 대한 긍
정적인 평가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신체 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
고,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인식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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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주관적 신체건강인식 및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를 증
진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
다. 연구결과에 기초한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층의 다차원적 신체건강 증진과 우울감소
를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어야 한다. 중장년층은 노
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 노인집단보다 상대적으
로 건강한 신체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빈둥지증
후군과 평생직장의 개념이 상실된 현 사회에서 미래에 대
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우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런데 우리나라 중장년의 노후준비에 있어 건강영역의 노
후준비 수준이 재무, 여가 등의 영역에 비해 가장 높은 점
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은 신체
적으로 성인병, 노화현상이 발생하며 갱년기를 거치는 시
기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3]. 또한, 중년
기는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의 변화를 맞이함으로써 인생 
이모작의 시작과 경험에 따른 건강상에 치명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특히, 중년여성의 경우 폐경을 전후로 건
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증상을 경험한다. 이에 중장년의 
건강 유지 및 관리 이슈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안에서 
이들이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3]. 더불어 중
장년의 우울을 낮출 수 있도록 노래 ․댄스교실과 같은 다
양한 여가활동프로그램이 지역사회와 산업체에서 꾸준
히 운영되어 불안과 외로움을 낮추고 저하된 기분을 상승
시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
방면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중장년층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었어야 할 것이다. 중장년기는 신진대
사가 저하되는 등 노화로 인한 신체상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의 이중돌봄 부담의 상황
에 끼인 샌드위치 세대로서 부부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직장유지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 시기이다. 이러한 
생애주기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신체 ․심리 ․
사회적 변화는 중장년층의 낮은 자아존중감 형성으로 이
어질 수 있다. 이에 중장년층이 우리사회의 중추적인 사
회적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중장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아존중감 증진 교육 및 
상담, 전업주부 및 갱년기 여성을 위한 자존감 회복 프로

그램 개발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점

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일부 지역을 편의표집하

여 조사함에 따라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에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에 추후 전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패널데
이터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재차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횡단데이터 분석으로 인해 개인의 신체 ․우울과 
삶의 만족도의 변화궤적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점
이 있다. 개인의 신체 ․우울과 삶의 만족도는 시간의 흐름
에 변화하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고 추후 종단적 연구모
형을 통해 두 변인 간의 변화적 인과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것으로 고려
되는 경제수준, 가족관계, 사회참여 등의 다양한 요인들
을 연구모형에 충분하게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
후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
하게 구성한 후속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중장년층의 신체건강에 대한 만족과 우울에 
대한 영향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후속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는 연구로 발전하기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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